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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시 적응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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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plores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returning to school after military serv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8 male nursing students who returned from military service between 2015 and 
2017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From the 
325 meanings obtained from the study participants, 18 themes and 5 theme clusters were identified. The 5 theme 
clusters were found to be “way one has to go because he is a man,” “endurance despite hard work,” “gazing from 
the highland,” “different feeling of the same place,” and “expectation and desire.” Conclusion: Male nursing stu-
dents’ experiences in the army had continuous meaning in the adaptive process of them leaving from and return 
to the university. Therefore, interest and effort within nursing schools and universities are needed so that the military 
experience can be beneficial to the university life, including the male students’ departure and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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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간호는 원시시대 어머니의 보호본능과 모성애

적인 간호로부터 시작하여 중세시대 수녀들과 근대의 여집사 

간호단과 같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 그러나 직업

의 남녀직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여성고유의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간호직은 

성별의 경계를 넘어 전문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2]. 2016년 교

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전

체 간호대학생 44,321명 중 8,161명으로 18.4%를 차지하여 

2011년 대비 5,156명 증가와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유에 대하여 건강개념의 변화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

대[2], 그리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본질적 요소 외에 직업의 안

정성과 경력의 보장 및 보수[4,5] 등의 외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간호

직무에 따라 오히려 남자 간호사를 선호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의 변화와 청년 실업 및 취업난 등의 경제적 상황은 간호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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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학생이 급증하게 된 배경이 된다[5]. 그러나 여전히 

간호학과 재학생의 남녀 비율은 여자가 월등히 높아 소수인 남

학생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간호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특히, 국내에서 남자 중학교와 남자 고

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의 경우 다수의 여학생들과의 대

인관계에 대한 어려움[6]을 느끼고, 군 복무로 일시적 학업중

단과 복학이라는 특수한 상황[7]으로 인해 동기 및 선후배들

과의 관계에서 더욱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남자 

간호학생들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중압감과 이론 및 임

상실습 교육과정의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병역의

무로 인한 휴학은 남자 간호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 적응에 대

한 어려움[8]을 증가시키고 학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이나 의

과대학 남학생들의 경우는 전문연구요원이나 공보의, 군의관 

등 다양한 형태로 군복무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면허시험의 탈

락이나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학업 도중의 휴학이 아닌 졸

업 후 본인의 선택에 의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 간

호학생들은 병원 취업 조건조차 대부분 ‘병역필 또는 면제’로 

제한되어 있어 재학 중에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 간호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군대 문화에

의 노출은 제대 후의 복학 및 대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

이다. 그리고 여성 편향적인 대학 환경에서의 경험 또한 군 복

무 기간 중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남자 간호학생의 

군 입대 전의 경험과 군인으로서의 경험 및 제대 후 복학의 경

험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졸업 및 취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학생의 군 복무 이전에서부터 군복

무 당시, 그리고 제대 후 복학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경험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군 제대 복학생

의 경험을 입대 전부터 복학 이후의 일련과정에 따라 심층적으

로 이해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군대와 관련하여 남자 간호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

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군복무, 그

리고 복학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군 제대 후 복

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군복무, 그리고 군 

제대와 복학 이후 등 일련과정에서의 경험적 의미를 파악하고

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고, Colaizzi [9]의 현상학적 연

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대학의 재학생 중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남자 간

호학생의 제대 후 복학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총 3개의 포

커스 그룹을 통해 면담하였으며 복학 당시 학년은 2학년 15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이었다. 이들 중 의무병 제대는 12명이었

고 나머지 6명은 통신병, 의경, 운전병 등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D대학교

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1041495-

201612-HR03-01). 연구참여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방

법, 그리고 연구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수

집방법으로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 시 자료 누락을 막기 위해 

녹음과 기록이 될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예상

소요시간과 면담횟수, 면담장소, 필요시 추가 자료수집의 가능

성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될 것임

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연구 중이라

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출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

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는 연구참여 중에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고, 

본 연구가 종결된 이후에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을 

위한 개별 심층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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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D대학교 간호학과에 군대를 제대하

고 복학한 2학년 15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의 남학생들로 연

구자는 모집단 전체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참여방법, 소

요시간 등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 1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18명의 참여자들은 복학기간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세 그룹을 나누었고, 각 그룹의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에 학교의 강의실 및 휴게 공

간, 교수연구실 등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였고, 인터뷰 횟수

는 그룹별로 1~2회 이상, 각 인터뷰는 90~120분 정도 소요되었

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

록 최근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경험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

으로 시작하고 “서로들 간에 언제,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간

단히 소개해 주세요. 군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라는 

도입질문과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군대에서, 그리고 군 제

대 후 복학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이야기 해주세요.”라

는 주요 질문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야기가 특정한 

주제에 머무르거나 혹은 연구의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그러한 경험은 언제 또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와 같은 

전환질문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공통적

으로 나오는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

까?”와 같은 질문으로 경험을 환기시켰으며,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

요?” 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 해주세

요.” 등의 추적 및 탐사질문을 했다. 인터뷰가 끝나는 시점에서

는 “지금 나눈 이야기들 외에 추가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 있다면 더 이야기 해주세요.” 등의 마무리 질문으로 인

터뷰를 종료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연구 경험과 정신건강 상담 경력

을 가진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참여자가 학생인 점을 고

려하여 수업과 시험 등의 개인적 상황을 배려하였다. 참여자들

은 친밀한 동기들과의 편안한 자리에서 제시받은 질문들에 대

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간혹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

거나 연구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연구자들은 준비했던 

질문들을 맥락에 맞게 활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

의하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인터뷰가 종결된 후에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각자 인터뷰 상황과 참여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브리핑 노트를 작성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경험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laizzi [9]의 현상

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자는 면담 

상황을 떠올리면서 필사된 기술들을 반복하여 정독했고, 2단

계에서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남자 간호학생의 복학 경험과 관련된 주요 진술을 325개 도출

하였다. 3단계는 도출된 의미진술들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

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여 91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하위

주제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18개의 주제와 5개

의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5단계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

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6단계는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경험으로 확인된 주제, 주제모음 

및 범주의 설명을 통해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7단계는 

분석된 단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

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그들의 경험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10]이 제

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

(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연구자가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는 일부 참여자들에게 전자우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적 가치(truth value)

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선이해, 개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였고,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검증받음으로써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남자 간호

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여 남자 간

호학생의 지도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학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원방법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적용성(applic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7.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는 16년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의 경력을 겸한 정신간호학 교수로서 연구참여자들이 수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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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Data 

Theme clusters Themes 

Way one has to go because he is a man ․ Lonely road
․ Building memories before enlistment

Endurance despite hard work ․ Driving force of bearing 
․ Nightmarish memory
․ Experience of becoming blood and flesh 

Gazing from the highland ․ Way forward
․ Way I walked

Different feeling of the same place ․ Prepare to return to school
․ Difficulty of giving blank time 
․ Ambivalence
․ Wall with female juniors
․ Adapt through camaraderie
․ Walking together with holding hands
․ Gratitude for those who help
․ Looking back on male juniors

Expectation and desire ․ Emotional support
․ Academic support
․ Administrative consideration

는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의 일부를 맡아 강의하고, 학생 개인의 

정서행동 문제와 스트레스 등의 학교생활 제반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편의 질적 연구결과를 학위논문 및 학술

지로 출간한 경험과 질적 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찰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 18명으로부터 얻은 원자료를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은 325개였다. 이 중 유사한 의미진술을 통합하여 18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5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조화할 수 있

었다. 5개의 주제모음은 ‘남자라서 가야 하는 길’, ‘고되지만 견

딤’, ‘고지에서 바라봄’, ‘같은 자리 다른 느낌’, ‘기대와 바람’으

로 도출되었다(Table 1). 

주제모음 1. 남자라서 가야 하는 길

주제 1. 외로운 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10여명 남짓에 

불과한 남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입대라는 국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일반 사병으로 입대

하는 것보다 의무병으로 지원입대 하는 것이 간호학과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무병에 지원해보지만 

수시로 변하는 지원율로 인해 확정 가능성은 모호하며 그 결과 

입대 시기조차 선택할 수 없어 결국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혼자 

입대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다양한 인간관

계 등을 내려놓으며 입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10월 달에 딱 미달이 떠서 그 달만. 그래서 혼자 가게 됐

죠. 그때는 다 이제 친해지는 시기였고, 그게 2학기 거의 

10월 달에 갔으니까 한 9월 달에 발표가 나고, 이제 공부

는 손에 안 잡히고 혼자 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 2년 동안 

딱 떨어지니까.(Group A)

솔직히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학점도 높게 잘 나오고 했

는데, 애들이 다 가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생활이. 애들이 다 같이 있을 때가 재밌

었는데... 아 자기발견. 이게 막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들

고, 의무병도 연달아 한 5번 떨어졌어요. ‘학교 생활 재미

없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녀야겠

다.’하는 생각이 더 커서 군대 갔던 것 같아요.(Group B)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갔던 이유가 겨울방학 때 몰리더

라고요. 그래서 방학 끝날 때 까지 못 붙어서... 전 군대 가

기 전에 장교하려다가 안 되서 간 게 군대라서.(Group C) 

주제 2. 입대 전 추억 쌓기

참여자들은 입대를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간호학과

에 입학한 후 친밀해진 남자 동기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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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 시간을 보내는 등 그들만의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입대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이미 군대 가 있는 친구들로부터 

전화나 편지로 마음을 나누었으며 모두 즐거운 일들로 기억하

고 있었다. 특별히 환송회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 간

호학생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간호학과 남학

생들의 문화로 자리 잡아 해마다 입대 전 행사처럼 이어오고 

있었다. 

저희는 남자들끼리 00관 내려가는 나무 계단 있는데서 

입대할 친구들이랑 마지막 학기 때 다 같이 남학생들끼리

만 단체 사진 찍어요.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그 때부터 계

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팝콘인가 가서 먹고 놀잖

아. 그 때 진짜 재밌었지. 환송회 같은 거 안 해줘도 서운하 

지는 않아요.(Group B)

그때 저희가 갈 때는 애들이 다 군대 있었으니까 그리

고 계급도 일병 말 상병정도 돼서 애들이 일단 많이 놀렸

고요. 편지를 써도 저희는 이제 훈련병 되는데 애들은 상

병 병장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며칠 남았는데 저희는 몇 

백일 남았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나름 재밌었

던 것 같아요.(Group C) 

주제모음 2. 고되지만 견딤

주제 1. 버팀의 원동력

참여자들은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할 날을 기다렸고, 전역에 

대한 기대감은 포상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하게 만들었

다. 또한 먼저 입대한 동기들도 똑같이 힘든 과정을 견뎠을 거

라는 생각들이 결국 군대생활을 버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통해 기운을 내기도 했다.

카운트는 입대하면서부터 해요. 639일부터 시작해서 

찍찍 긋고, “와, 나 이것밖에 안 남았어.”하면서 맨날 계산

해보고 후임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훈련소 끝날 때쯤에 

“우리 이거 한 스무 번만 하면 끝난다고 했잖아. 별거 아닌

데.”하면서. 내보다 밑에 있는 것(후임) 보면 그 맛에 버티

는 거지.(Group B)

누구라도 치킨 들고만(오면) 누가와도 상관없어요. 바

깥 얘기도 좀 듣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사회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교수님이 편지 한번 쓰자고 그러셔서 써줬

거든요. 근데 면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친한 친구

들만.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부담되고 그런데 편지 하나

라도 받으면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Group A)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제 친구들이 이미 했을 것 아니

에요. ‘얘들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 이런 게 힘

이 많이 되요. 진짜 너무 힘든데... 잘난 거 하나 없는 애들

인데 그런 게 힘이 되게 많이 되요.(Group A)

저는 기타 치기 같은 취미나 노래 듣거나 좋은 글귀 책 

보거나 하면서 많이 힘이 났어요. 정 힘들다 싶으면 휴가 

신청해서 나왔어요. 포상휴가는 교통비가 지급되어서 참

다가 포상휴가 노리면서 살았어요. 간부들에게 칭찬을 해 

달라거나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어

요. 힘들 때 인트라넷을 찾아서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을 

하면서 일과 이외의 다른 것을 하니까 해결됐어요. 그래

서 포상도 받았어요. 오로지 휴가만 바라보고 생활했어

요. 그래서 부대에서 가장 휴가 많이 받고 전역한 사람이 

됐어요.(Group C) 

주제 2. 악몽 같은 기억

참여자들은 군대 조직에서 본 병사와 간부들의 행동에 실망

과 부당함을 느꼈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경험을 악몽 

같은 기억으로 떠올렸다. 학과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의무병에 지원했으나 전염병이 유행하던 때에 환자들과 같이 

취급되며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으며, 간호학

과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사회생활 경험이 도움 되는 것) 그 외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괜히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안 좋은 게 

무지 많아요. 1년 9개월이 되게 헛된 것 같은 그런 기

분.(Group A)

한번은 내가 의무병으로 잠시 파견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2시쯤 다른 부대 병사 한 명이 거품 물고 쓰러

졌다고 해서 제가 차 몰고 바로 병원으로 빨리 달렸는데, 

그 때 너무 억울한 게... 진짜 빠르게 갔는데, 거기 군대에

서는 일단 자기는 피해보면 안 되니까 간부들은 혹시 몰라

서. 아 “이 운전병이 운전 속도를 느리게 했다.” 이런 소리

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선임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거 여

기서 아무리 세게 밟아도 한 15분이면 빨리 가는 건데.” 

그 때 저한테 간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진짜... 진짜 눈물 나려고 한다.(Group B)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때라 정말 어

이없는 일.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열을 재고 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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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퍼지면 안 된

다고 전화로 보고하라고...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보고하

라고. 저희도 사람이고 병에 걸리면 아픈 건 똑같은데. 폐

렴, 결핵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저희더러 거기서 같이 자

라고 그러고. 그게 저는 제일 어이없었어요.(Group C)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니까 당직이 아닐 경우에도 저

를 깨워서 일을 시켜서, 잘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뿐이었어

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근무를 서서 잠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어요. 일과 끝난 후에도 야간진료 할 경우가 있어

서 수면 보장이 잘 안되었어요.(Group C) 

주제 3. 피와 살이 된 경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생활이 익숙해지자 나름

대로 시간활용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의무병은 

병사들을 상대로 직접 간호술기가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고, 운

전병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운전하던 때를 기분 좋은 순

간으로 기억했으며, 의경은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편안했다고 느꼈다. 군대를 그저 힘겨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으

나 그 곳에서 개인적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선임이나 

상사로부터 인정과 포상을 받았던 경험과 사회경험을 쌓았다

는 것에 뿌듯하고 만족함을 느끼기도 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계급이 높으면 깍듯이 존댓말 해

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대 간부들 중에 막 대하는 사람

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인내심, 참

을성도 많아지고 이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역하고 나왔는데 친구들

이랑 트러블이 있어도 그냥 내가 참는 그런 참을성 같은 

게 생겼어요.(Group A)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에이 나 군대도 갔다 왔는

데’ 이런 생각 들고 뭘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베이스처럼 깔

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 같고... 체계 잡힌 곳

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수행을 계속 평가받고 달성하는 

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신

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Group A)

저는 막내 때 위에 선임들한테 일을 다 몰아 맞아서(도맡

아서) 해가지고, 수액도 많이 놔 보고 소독도 많이 해 보고, 

귀찮은 애들도 많이 상대해 보고 했는데, 일을 정말 많이 했

는데, 아 진짜 앞으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

을 텐데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Group B)

장수말벌한테 쏘여서 쇼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군의관

이랑 같이 CPR 준비하고 AED 준비해서 갔었는데 중간

에 호흡곤란이 왔다가 도중에 괜찮아졌던 간부가 있었는

데 나중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나아서 고맙

다고 인사해줬어요. 크게 다치지 않고 다니는 것 보니까 

좋더라고요.(Group C) 

주제모음 3. 고지에서 바라봄

주제 1. 앞으로 갈 길

연구참여자들은 막상 제대일이 다가오자 복학하여 공부할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동기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

과 취업으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본인은 군대에서 편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하였다. 또한 제대 이후의 진로에 대

해서 군대 동기나 선임들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아 간호학과 이거 나랑 안 맞다.’ 환자를 보면서 벌써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나는 전

역하고 때려 칠거다.”하고. ‘아 이게 환자들이라는 게 20

대의 건장한 남자들만으로도 벅찬데, 노인 간호는 어떻게 

하고, 아동 간호는 어떻게 하고’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

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시간이 좀 많았는데.(Group B)

이제 전역하면 4학년 동기들이 4학년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올 것이 왔

구나,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다른 학과 애

들은 진로에 대 해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전역하

면 학교 다니다 병원에 취업하겠지 싶었어요. 간호학과는 

졸업하면 진로 폭이 넓다보니 취업걱정은 따로 하지 않았

어요.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부러워도 했어요. 간호학과여

서 안 좋은 것보다 좋았던 것이 훨씬 많았어요.(Group C)

저는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괜찮아서 주변 간부들이 

장교를 하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졸업하고 시험보고 장교

로 오는 것을 많이 추천해줬어요.(Group C) 

주제 2. 걸어온 길

연구참여자들은 제대를 하고 난 뒤 본인의 군대생활이 얼마

나 미숙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선임과 다른 

병사들이 피해보게 되었던 상황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의무병을 지원해서 왔으나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해 아쉬워했

고, 당시 의무실을 찾던 병사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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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입대 전에는 간호학과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부족했으

나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나 때문에, 이때까지 운행 나간 선임들이랑 병사들이랑 

휴가 나간 사람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징계가 열렸어. 나 

하나 때문에 다 휴가 받은 사람이 20개 모아뒀는데, 말년 

병이 포상이랑 다 잘렸어. 징계가 열리면 포상이란 게 없

어지거든. 나 때문에 휴가가 다 잘리니깐, 되게 눈치 보이

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운전 못하게 했고. 나는 인제 그 때

부터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사과하는데 안 받아 주는 사람

들도 있잖아.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선임들이 전역하고 

나면서부터 그 때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지. 그래도 시

간은 가니까.(Group B)

병원 의무실 찾아오는 애들 중 허수는 한 80% 정도, 그

런데 그만큼 진짜 그 하루를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간섭도 많고 하니까. 남는 

시간에 이제 간부들이 가만히 안두고... 일과 시간에 그때

는 하기 싫으니까. 의무반에 가서 쉬고 하려고 이해가 되

더라고요.(Group B)

여기 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지금 취업이 잘 안되잖아

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라서 지원을 했는데, 

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2학년 하고 그냥 때려 쳐

야겠다 하고서... 다 던지려고(군대) 갔는데, 막상 해보니

까 어떠한 대학병원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책이랑 이

런 것 통해서 다시 일단 오긴 왔는데.(Group B) 

주제모음 4. 같은 자리 다른 느낌 

주제 1. 복학준비

연구참여자들은 2년여 시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위해 

저마다 다양한 준비들을 하였다. 군인으로서의 옷을 벗고 민간

인으로서의 적응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학교생활을 위해 먼저 

복학한 동기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물질적 준비를 위해 아르

바이트를 했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

게 하며 노력해보지만 의지대로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 

‘복학하면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막상 잘 안돼

요. 약간 민간 적응하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먼

저 학교 다니고 있었던 00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잘 알려

줘서 복학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Group C)

처음에는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었는데 집안 사정

상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서 5개월 동안 알바를 했어요. 

공장 같은 곳에서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안 나고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Group C) 

주제 2. 공백이 주는 힘겨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재학생들 틈에서 소수의 복학생들

이 이방인 취급받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외로움을 느

끼기도 했고, 복학 후 달라진 교과과정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

으며 주변인들과의 관계변화로 어색함과 불편함, 배려 받지 못

하는 서운함 등을 경험하였다. 즉 ‘군대에서의 공백으로 물질

적, 시간적, 학업적, 관계적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

름대로 적응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처음에 복학했으니까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소개 안 해

주고 하니까 ‘왕따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소개

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게 섭섭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싶었는

데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친

해질 기회가 또 없는 게 개강하고 소개를 딱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이후에 뭐 학과 측에서

도 자리를 되게 만들어주기가 그러기엔 너무 크고, 그렇

게 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Group A)

복학했을 때 동기가 있었는데도 더 애매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2년이란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은 어색

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학했을 때 동기

에도 속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에 내가 복학한 학번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뭔가 어중이떠중이 같은 그런 느낌

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Group B)

그게 또 여성이 많은 집단이고 또 소그룹화 되다보면 

결국엔 또 그렇게 저희는 소그룹에 소수자가 되어버리니

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내

가 말하고 싶어 도 4~5명이서 그렇게 몰아버리면 그냥 해

야 될 것 같고 그게 수가 적다는 게... 거기서 힘든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별과제 같은 것도(교수님께서) 몇 명 자

유롭게 조를 정하라고 하면 여자애들은 항상 묶였던 조가 

있고, 선배님들은 복학생 그룹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남

아 있는 그 어정쩡한 남자 그룹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룹에 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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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열심히 할 수 없게 되고 의욕도 안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Group A)

제가 요번에 성인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대상자 사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진단명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컨퍼런스를 안 

한지 3년이 넘었고 옛날 자료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했

던 것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중간 중간 계속 

막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됐어

요.(Group C) 

주제 3. 양가감정

연구참여자들은 복학과 관련하여 불안함과 동시에 오랜만

에 동기들을 만나게 되는 설렘을 가졌고,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한편 이미 적응한 동기들의 도움을 받기 쉽다는 생각도 들

었다. 복학하자마자 이론수업을 해야 했다면 실력 차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컸겠지만 실습을 먼저 하게 되어 부담감이 적었

다고 생각하였다. 복학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개별 상황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을 동시에 느끼거나, 성격 차이에 

따라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복학할 때 두렵지 않냐? 진짜 두렵지. 난 정말 너무 오

기 싫었어. 처음 올 때는 일단 낯설죠. 모르는 애들 사이에 

끼는 거니까. 눈치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

까 그것도 싫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군대는 위에서 알아

서 시켜주니까. 항상 명령만 받다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서 밑에 다 시키면 진짜 편했는데.(Group B)

저는 오히려 복학에 대해서 미리 생각했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번처럼 실습 기간(공백기)도 있고 방학기간

(공백기)도 있으니까 걔네(후배들)도 오래 쉬었던 건 마찬

가지고, 실습 하면서 친해지고 실습과정에서도 많이 배우

고 하니까 ‘이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Group C)

주제 4. 여자 후배와의 벽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이후 대인관계 중 특히 후배들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입대 전 알고 지냈던 후배들이지만 

남자와 달리 여자후배에 대해서는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고, 빠

른 속도로 퍼지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조

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 개인적 성향이 강해진 후배들의 모

습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어린 동생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타학과 후배들과 어울리는 등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선택하며 적응하였다. 

저희가 복학하면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

러면 이제 애초에 벽이 살짝, 그래서 친해지기가 더 어려

운 것 같아요. 여자 후배를 대하는 거랑 남자 후배를 대하

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여자후배들한텐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딱 한 행동인데 그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면 말이 증폭기처럼 갑자기 되게 평이... 

이제 제가 만약에 B라는 여자애랑 밥을 한번 먹었어요, 그

러면 “선배님 누구랑 사귀세요?” 애들 “꺄악”거리고. 뭔

가 행동을 하기에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조심

해야 해요. 여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끼리 끼리 뭉치

니까.(Group A)

애들이랑 어떻게 약간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어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니까. (친해지려고) 먹을 것 맨날 사줘요. 우

유 맨날 사줬는데 000 우유. 건축공학과에서는 복학하면 

왕이죠. 근데, 우리는 여자가 많으니까. 저희끼리도 장난치

는 거를 잘 못하고(눈치 보여서) 나와서 쳐요.(Group B)

저희는 3회였고, 그래서 단합이 잘 되고 선후배 사이에

서도 서로 다 알고 많이 도와주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선

배인지 후배인지도 모르고 서로 욕하는 것이 많고, 인사

를 안 하는 사이가 많아졌고, 인사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

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동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어차피 1년 남은 

거 그냥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해탈했어

요. ‘어린 동생들 본다’ 생각하고 지내요.(Group C) 

주제 5. 동지애로 적응

연구참여자들은 혼자라는 두려움 대신에 복학시기가 같아 

함께 복학하는 동기들이 다수라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고, 먼저 

복학하여 적응한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주로 받았다. 입대 전부

터 형성된 군대로 인한 동질감과 동지애가 복학 후에 더욱 다져

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 같이 신청해서 복학 할 때도 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혼자 있는 것보

다 여럿이 있으면 같이 수업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주눅 들지 않고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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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런 게 좋죠.(Group A)

저는 그냥 이렇게 남자들 선배들 동기들도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일단 저보다 먼저 가서 경험

했던 거라던가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궁금했던 거 많이 알

려주고 응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Group A)

저희도 이제 촉매역할이라 하면 000가 저희보다 1년 빨

리 복학했으니까 000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000 주위

엔 몇몇 여학생들이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걔네랑 그냥 

한두 마디 더 말 섞기가 편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000가 또 저한테 촉매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Group A) 

주제 6. 손잡고 함께 걷기 

연구참여자들은 재학생들과 친밀해지고자 매사에 더욱 열

심히 노력했고, 결국 학업과 관계형성에 도움이 됨을 깨달았

다. 수업이나 실습, 조별 과제는 재학생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고 재학생들의 좋은 성향은 점진적으로 관계가 발전해나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네 저도 진짜 처음 왔을 때 의사소통(수업) 때가 되서야 

이제 말했어요. 그때 처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수업 끝나고 애들끼리 다 같이 피

자를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피자를 먹으면서 친해

지니까 게네랑 노는 애들 이랑도 친해지고... 이러한 기회

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Group A)

일단은 컴퓨터를 잘 하면 조별 과제할 때 결론적으로 저

희가(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좋아해요. 우리가 기본적으

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Group B)

000랑 옆집에 살고 걔가 공부도 잘하기도 해서 물어보

는 것에 잘 대답해주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저희 조 

아이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습 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저희 조

가 8명인데 2명 정도는 먼저 다가와 줬어요. 단체 생활이

다 보니까 더 편했어요.(Group C)

저는 저희 조 아이들 하는 것 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많

이 들어서 이미 뒤처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애들도 많이 도와줘서 큰 문제

는 없었어요.(Group C) 

주제 7. 도움 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후 적응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후배나 

동기들이 학업과 실습, 그리고 학교생활에 도움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후배가) 다가와서 인사하고, 말 걸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야 완전 고맙죠.(Group B)

같이 실습하는 애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조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밝아서 좋아요.(Group C)

저희 조 아이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바뀐 내용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 제가 많이 물어

보면 잘 도와줘요. 아이들에게 많이 고마워요.(Group C) 

주제 8. 남자후배를 돌아봄

연구참여자들은 군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뒤이어 오는 후배들을 생각하며 입대 시기나 군

생활 등에 대하여 좋은 방향을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 

군대에 가는 애들이 있으면 군대에서 공부하라고 말하

고 싶어요. 군대 가서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수능공부 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공부하

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공부하기 괜찮아요.(Group C)

1학년 때 가는 것 보다는 2학년 마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학년에 기본간호학을 배워서 IV (정맥

주사)나 기본 처치를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해서 알고 가면 

편해요. 의무학교에서 상장받기도 쉬워요. 복학도 3학년

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Group C)

군대 가기 전에 개판 치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해 놓으면 복학하고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어 서 부담감이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후회됐

던 것이 군대에서 공부하지 않은 것인데...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고 책에 보면 있을 텐데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공부 안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어

떤 기회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

다면 저처럼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을 알려줄 것 같아

요.(Group C) 

주제모음 5. 기대와 바람 

주제 1. 심리적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대를 위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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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

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휴학 당시에는 낯선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컸고, 복학 이후에는 재학생들

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감과 비교로 인한 열등감 등으로 힘들어

했다. 물론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복학생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교수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며, 심리적 지지를 기대

하였다. 

음. ‘전화만 받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이 고파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 훈련소 때 편지 한 통 안 

받은 애들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C&M (동아

리) 에서라도 편지 같은 거.(Group A)

저는 복학했는데 실습도 있고 그래서인지 따로 면담하

자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교수님 이 친구도 없고 교

류가 없는 애들은 고립이 되는데, 그나마 해결 가능한 사

람이 교수님인 것 같아요.(Group C)

저는 약간 시선이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

람은 살짝 무엇을 해줘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기 스

스로 우물을 팠으니까 그렇게 혼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요. 본인 하기에 따라 좌우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을 도와줄 사람은 동료는 힘들고 교수님뿐인 것 같아요. 

동료들을 본인이 단절하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스스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요.(Group C) 

주제 2. 학업적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입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학업에 소홀했

었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간호학과 저학년 때부터 학과 전공과

목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입대 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

지 않았을 거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복학 후 달라진 교과과정이

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선후배들 간의 학업적 소통

과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의

미도 1, 2학년 때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고 앞으로의 커리큘럼도 설명해주셔서 막연하게 있는 아

이들에게 개념을 조금이라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것들이 공식화되어서 선배가 후배에게 

내려주는 족보 같은 것이 있대요. 언제는 무엇을 하고, 언

제는 무엇을 하고 알려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 학

교는 없다 보니 필요할 것 같아요.(Group C) 

주제 3. 행정적 배려

연구참여자들은 복학 이후 교과 과정 및 학사규정의 변화로 

부담감을 느꼈고, 입대 전 자신이 개설한 동아리에서조차 제외

된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을 느꼈다. 복학 이후 변화된 

학교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였다. 

이미지도 박혀있는데 애들이랑 이야기를 할 그런 게 없

었잖아요. 또 복학생의 경우 또 저희 가 딱 끝난 게 아니라 

예비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예비군 이런 날짜 선택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3월에 통지서

가 날아왔어요. 예비군하라고, 근데 실습인 거예요. 학기 

초가. 그래서 빼지 못하고 그냥 아예 불참한 경우가 있거

든요.(Group A) 

군대 가기 전에 동아리를 몇 개 들었는데 복학하니까 

명단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 좀 많이 서운했어

요. 없는 사람 취급을... 그니까 원래 뭐 그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명단에 없으니까 기분이 약

간 좀 쎄(서운) 하고 다시 참석하기가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일삐(1기)여서 거의 모든 게 처음에 저희한테 이

루어져 있어서 동아리도 우리가 만들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명단에 없고.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요.(Group A)

(교재가) 새로 바뀌니까 교재 값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

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남는 거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Group C)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랑 졸업 하려면 필수 교양인

가 그걸 들어야 되는 게 또 달라져 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

걸 남아 가지고 듣는다고 그런 게 문제가 조금 되는 거 같

아요.(Group C) 

논 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군 제대 후 복학에 대한 경험적 

본질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는 5개의 주제모음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주제는 서로 연관

되어 있으며, 입대하기 전 간호학과에 입학한 때부터 제대와 

복학 후 졸업하기 전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개인적 자기 경

험을 포함하여 군대와 학교로 연결된 선후배, 교수, 학교 등을 

통한 관계 및 사회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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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19세 이상의 한국남자로서 대학에 입학

하면서부터 군복무 의무를 갖게 된다. 간호사국가고시를 통해 

의료인이 될 남자 간호학생들은 입대 시기와 지원 분야를 고민

하다 의무병이 간호학 전공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겨 지원하였고, 

이는 훗날 취업을 생각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미리 

겪어 보기 위해 지원했다는 연구[11]와 유사하다. 하지만 반복

되는 탈락으로 인해 결국 동기들과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시

기에 홀로 입대하였다. 이는 한국의 징병제도와 관련된 결과로 

참여자들은 지원 과정에서 선정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 탈락으

로 인한 실망과 걱정 등의 감정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적응[12]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대를 앞두

고 서로 다른 시기에 입대할 남자 동기들, 이미 제대하여 복학

한 선배들, 그리고 아직 군대 지원조차 경험이 없는 후배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움을 달랬고 그들만의 추억을 만

들었다. 여학생들이 다수인 간호학과 특성으로 남자 간호학생

들은 학년간의 경계가 적고 오히려 ‘군대’라는 공통상황에 깊

이 공감하면서 입대 전의 허전함과 서운함을 달래기에 서로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자 간호학생 선후배들의 돈독한 

관계는 입대 전의 추억이 되며 군대 생활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학생들이 소

수자로서 그들 간의 강한 결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Putnam [13]의 결속형 사회자본이 소수집단 내 호혜 관계와 

연대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 집단에 대한 강한 배타성 및 적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

는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남자 간호학생들의 군대와 관련

된 경험은 입대 전부터 시작되고 군대생활의 적응에 직 ․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며, 남자 간호학생들 간의 결속력과 소통은 

제대와 복학 후 생활에도 연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들의 모임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군대에서의 설움, 당황스럽고 난처

함, 지휘관 및 병사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등을 경험했고 이는 

장교의 지휘력, 병사들의 윤리성 결여[14] 등과 관련되며 군 생

활의 정서적인 부분을 더 힘들게 느꼈다는 연구[12]와 일치한

다. 특히 복무 중인 부대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던 참여자

들은 그 상황을 악몽으로 떠올리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느꼈다. 군대라는 조직체계에서 신체 및 심리적 외상의 경험은 

군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제대 후 개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집단 및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16]. 현재 군에서는 관심병사를 위한 인성검사나 상담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나, 주로 군 생활에서 적응의 문제가 발견된 대

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군인들의 건강수준별 서비스는 미

흡하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실

정이다. 또한 참여자들 중 의무병은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동시

에 치료인력으로서 간호장교의 업무를 보조하고 정해진 업무 

이외의 시간에조차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는 Kang 등

[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육체적으로 힘에 부침’과 유사하다. 

그리고 간호학생으로서 아직 간호장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

준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및 간호장교의 지휘에 따라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

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군 생활에서 간호학생으로서의 특징적

인 경험은 주로 병사를 돌보던 의무병 출신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밖의 참여자들은 병사들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이 간호학생임을 인식하는 정도였

다. 이러한 결과는 군대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크게 인식하는 

참여자들이 복무 기간을 의미 없고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 신

세대 장병들이 합리주의, 감성주의 여가주의 등을 지향하고, 

군대를 인생의 단절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

[17]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휴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군 생활에 임했고 결과적으

로 선임이나 상사로부터 인정과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기억은 긍정적 경험으로 분류되었으며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

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2]와 일치하였다. 그리

고 군대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통한 자부심이나 관계 속에서

의 긍정적 변화 등의 경험은 나아가 군대라는 역경을 견디게 하

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에서의 생활도 익숙

해지고, 어느덧 제대일이 다가오자 입대한 순간부터 제대를 꿈

꾸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임에서 풀리는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가야할 길과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남자 간

호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여성 다수의 집단에 소수의 남

성이 유입됨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색함, 편견과 오해에 따른 저

항감을 겪게 된다[18]. 즉, 군대로 인한 휴학과 복학의 과정에

서 입학 당시와는 다른 적응과정이 필요함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다수의 환경과 여성성이 강하게 내재된 간호학문 및 

간호교육 환경[19]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군대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시기에 복학과 진로에 대

한 생각은 군대 밖의 세상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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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 중에는 의무병으로서 경

험했던 부정적인 환경과 기억들을 돌아보며 간호학과의 선택

에 대하여 입대 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부대 간부들

이 조언해 준 직업군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반

면 제대를 앞둔 동기들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

서 간호학과라 취업에 대한 걱정이 적어 간호학과가 아닌 동기

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제대와 

복학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

음을 깨달았고, 이는 군복무 과정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을 극복한 결과 삶의 의미 재발견과 같은 긍정적 이득을 보인다

는 연구[20-22]와 같은 맥락이다. 

참여자들은 막상 제대하고 나자 이미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였다. 군대에서의 악몽 같

았던 시간이 무사히 지나감에 대한 다행감, 자신이 범한 실수와 

미숙한 대처들로 인한 미안함, 의무병다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

는 아쉬움 등을 느꼈고, 비판하고 불평했던 병사와 간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즉 자신에 대해서는 객

관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함으로써 긍정

적인 변화를 보였다. 심지어 군대에서 알게 된 동기나 선임, 후

임들과 제대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

고, 군대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만기 전역 병사 집단

이 신병 집단보다 만족감, 의사소통, 이해성 등의 ‘긍정적 대인

관계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20]와 유사하다. 또한, 

남자들의 군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조직 내에서 결속력을 다

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이론과 실습, 그리고 졸업 전 간호사국가

고시를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 군 입대로 인해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으로 복학과 관련된 적응을 하게 된다. 참여

자들은 입대 전에 소속되었던 원래의 대학교로 돌아오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제대 후 복학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불안을 경험

했고, 복학해서는 쉬지 않고 공부해온 재학생들과의 경쟁에 대

한 긴장감과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 남자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대학생활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6], 2년의 공백기로 인한 수업 연계의 어려움[8] 등

과 유사하며, 긴장된 학업 상황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없을 거라

는 신념으로 인한 낮은 자기효능감[23]과 관련된다. 또한 여학

생이 다수인 집단 속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소수라는 부담감

과 이성 후배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과 외

로움을 겪었고, 적응을 위해 스스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

수하였다. 가능한 한 여학생들 무리 속에서 주목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작은 오해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언행을 더욱 조심

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행동한

다는 연구[2]와 유사하며 간호학과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의 소통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예

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겹칠 때면 본

의 아니게 수업이나 실습, 기타 학과행사에 불참해야 하는 상황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복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과 학교로부터 어떠한 이해

와 배려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적응 장애요인이 남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육환경이

라는 연구[7]와 일치하며 학교로부터 배제되는 느낌이나 학교

에 대한 낮은 소속감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연구[24]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간호학

과 내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

으며 이는 여학생이 대다수인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이 성별

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25]와도 유사하다. 이에 남자 간

호학생들을 위한 적정한 학습 환경의 개선과 행정적 배려가 필

요할 것이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경험 속에서도 복학 이후 

현재까지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생활 전체를 돌아보며 긍정

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적응에 도움을 준 대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군 복무 이후 복학한 남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적극

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들의 태도가 복학 후에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만족해했다는 연구[8]와 일

치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찰에 멈추지 않고 뒤를 이어 휴학과 

입대, 제대와 복학의 경로를 걷게 될 후배들에게 더욱 좋은 방

향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이타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

는 역경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 성장하는 긍정적 변화[26]와 관

련되며, 대인관계의 깊이가 역경 후 성장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7]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군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경험들

을 바탕으로 동기와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수로부터 정서적 관

심, 학업과 적응을 위한 실질적 도움과 지원을 기대하였다. 또

한 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의 도움과 지원들을 생각하였고, 그것

은 기대와 바람으로 표현되었다. 참여자들은 입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차피 군대에서 2년 가량의 공백을 갖게 될 거라 여

겨 학업에 소홀하거나 학점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전

공과목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입대 전의 시간을 그

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며 아쉬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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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영향과도 관련되며 학년에 따

라 전공만족도가 다르다는 연구[4]와 유사하다. 그리고 자아존

중감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28]와 관련하여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복학 후 고립에 대해서 개인적 성향과도 관련되므

로 학생들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지도교수와 동기 및 재학생

들을 통한 멘토링 등의 지지를 기대하고 희망했다. 이는 교수나 

친구를 통한 지지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29]와 같은 맥락이며, 특히 교수-학생 간의 긍정적 상

호관계가 학생의 학문적 성공과 정서적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0]와도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복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및 장학금, 기타 프

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재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제대 후 남자 간

호학생의 복학 경험을 근거로 하는 심리적, 학업적, 행정적 차

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

험이 환경, 학업,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온전히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으로 해

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학 학년이 다른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고 군대와 관련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논의되었으

므로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을 특정 시기에 국한

시키지 않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

써 군대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이 참여자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

가 있는지 돌아보며 성찰하고 동기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입대 전부터 제대와 복학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관련

된 일련의 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남자 간호학생의 요구를 반영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 간호학생들이 군대와 관련된 과정을 겪는 동안 

그들과 직접 ․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여학생들의 경험은 무엇이

며 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간호학과 및 대학 내에서의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

이 입대 전부터 복학 이후의 일련과정에서 군대라는 의무복무

를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과 성숙의 긍정적 측

면까지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입대 전, 군대, 제대, 복학 등

의 과정에 따라 간호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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